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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황, 사건

22 그 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②두가지 반응

23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24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③-1 설명

25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26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27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③-2 설명

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9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④-1 

30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
31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33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④-2

34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5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37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